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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sychosocial working environment and mental health of 
financial workers, and analyze the impact of the former on the latter. Methods: Data of 257 financial clerks were 
extracted from the 2017 5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Psychosocial working environment was divided 
into five fields: demands at work, work organizations, interpersonal relations, workplace violence, and working 
hour quality. Mental health included sleeping problem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job stress. Results: A total 
of 6.1% subjects reported sleep problems, 28.2% experienced poo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39.6% had job 
stress. More than half the subjects were exposed to tight deadlines, complex tasks, hiding feelings at work, fair 
treatment, fair distribution of work, colleagues’ support, and managers’ support. Tight deadlines, workplace 
violence, long working hours, hiding feelings at work, and managers’ suppor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ental 
health of financial clerks.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that employers, workers, 
and health managers in the financial industry should work together to establish a respectful organizational culture, 
prevent long working hours through recruitment, and conduct programs to protect emotion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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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와 인공지능 시스템

과 같은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금융이 확대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선호로 금융권의 영업

점포 축소와 인력감축이 이어지고 있다(Seo & Lee, 2020). 이러

한 금융권의 환경 변화로 인해 과도한 실적경쟁, 영업 및 실적압

박, 성과강요 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대표적인 화이트칼라인 금융업 종사자들의 직업건

강 문제는 가시적 유해 ․ 위험요인이 많은 제조업, 건설업 근로

자의 직업건강에 비해 그리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러나 최근 들어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금융업 종사

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사건들로 인해 금융업 종사자의 직업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

를 통해 지난 10년간(2008~2017.6) 금융업의 과로사 사망자가 

총 51명에 이르며, 이는 건설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 2021 Korean Academic Society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http://www.ksohn.or.kr



Vol. 30 No. 4, 2021 225

금융사무원의 심리사회적 작업환경과 정신건강

이 밝혀지면서 금융업 종사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촉구의 목소

리가 이어지고 있다(The Seoul Press, 2017, October 29).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업 종사자는 전(全)산업 

종사자에 비해 평균 연령이 낮고(40.3세 vs. 42.9세), 대졸 이상

자가 많으며(72.2% vs. 44.6%), 월 평균 임금총액도 많다

(6,142천원 vs. 3,757천원)(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1). 또한, 임시일용직 비율이 낮고(2.6% vs. 17.6%) 

평균 근속년수도 긴 것으로 보아(12.8년 vs. 6.8년) 상대적으로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성이 좋을 것으로 예측된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1). 그러나 금융업 종사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4시간이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43.7%에 이른다는 한 조사결과는(Kim, Jeong, Yoon, Park, & 

Lee, 2018) 높은 업무강도에 처해있는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업 종사자의 70.1%가 50인 미만 소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Statistics Korea, 2020) 산업안전

보건법 상 보건관리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심화, 실적압박, 장시간 노동과 같은 작업환경은 금융

업 종사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금

융업 종사자의 건강문제를 다룬 국내 연구는, 우울, 자살 등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었고(Cho & Park, 2016; 

Han, 2013; Kim, Cheon, & Yun, 2021; Kim et al., 2016; Lee 

et al., 2020) 이 외에도 생리통(Lee et al., 2013), 근골격계질환

(Moon, 2005), 건강증진행위(Lee, 2006)가 연구되었다. 주요

한 직업적 원인으로는 감정노동(Cho & Park, 2016; Kim et 

al., 2021; Kim et al., 2016; Kim & Cheon, 2020; Lee et al., 

2013)이 가장 많이 고려되었고, 성과압박(Lee et al., 2020), 직

무요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등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Han, 

2013), 직장폭력(Kim et al., 2016), 노동강도(Moon, 2005) 등

도 연구되었다. 금융업 종사자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보

면, 감정노동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다수이

고 금융업 종사자가 처해있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편이다. 직무요구, 업무에 대한 책임, 의

사결정권한, 기술 재량권, 직업안정, 동료와 상사의지지, 집

단소속감, 역할갈등, 직장 폭력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작업환

경은 단독으로 혹은 물리적 작업환경과 상호작용하여 근로

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Gun-

narsdottir, Rafnsdottir, Helgadottir, & Tomasson, 2003; 

Lee, 2015). 특히 고객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사무원은 

현금수납, 상품판매, 서류작성 등의 과정에서 고객을 응대하

고,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하며, 영업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를 한다(Kim & 

Han, 2016). 이러한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은 금융사무원의 정

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

까지 연구가 미흡한 금융사무원의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을 확

인하고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추론함으로써, 최근 사회적 이

슈가 되고 있는 금융업 종사자의 정신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금융사무원이 처해있는 심리사회적 작업환경과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금융사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금융사무원의 심리사회적 작업환경과 정신건강수준을 

파악한다. 

 금융사무원의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에 따른 정신건강을 

비교한다. 

 금융사무원의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금융사무원의 심리사회적 작업환경과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로서, 2017년 안전보건공단에

서 시행한 제5차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자료 중 금융사무원의 자료만을 추출하여 분석한 이

차분석연구이다. 

3년을 주기로 시행되는 근로환경조사는 Eurofound에서 시

행하는 유럽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의 설문을 토대로 개발된 것으로, 전국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업무환경 전반을 파악하는 조사이다(Oc-

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OSHRI], 

2017).

2. 연구대상

근로환경조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아파트 

및 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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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OSHRI, 2017). 조사구를 층화하여 추출한 후 가구 

및 가구원을 추출하는 2단 확률비례 층화집락추출(Secondary 

probability proportion stratified cluster sample survey)로 

조사표본을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50,205명의 근로자 자

료를 수집하였다(OSHRI, 2017). 본 연구는 전체 조사자료 중 

직종이 ‘금융 관련 사무원’이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자료만을 

추출하였고, 총 257명의 자료가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 제5차 근로환경조사의 원자료로부터 추출

한 설문문항은 대상자의 특성, 심리사회적 작업환경, 정신건강

으로 구분된다. 대상자의 특성으로는 성, 연령, 학력, 월 평균 임

금, 고용형태, 종사 사업장의 규모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은 업무요구, 작업조직, 대인관계, 직

장폭력, 근로시간의 질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업무요구

는 엄격한 마감시간, 업무의 복잡성, 감정 숨김, 화난 고객 상대 

등 4개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Eurofound (2017)의 기준을 참고

하여, 엄격한 마감시간에 대한 노출이 ‘근무시간의 ¾ 이상’인 

경우, 업무의 복잡성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업무의 

‘대부분’또는 ‘항상’ 감정 숨김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의 1/4 이

상’화난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는 업무요구가 있는 그룹으로 구

분하였다. 작업조직은 4개 문항(작업개선 참여, 의사결정 참여, 

공정한 대우, 공평한 업무부담)으로 평가하였고, Eurofound 

(2017)의 기준과 동일하게 ‘대부분 그렇다(대체로 동의)’거나 

‘항상 그렇다(매우 동의)’로 응답한 경우 작업조직이 긍정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대인관계는 동료지지와 상사지지로 측정

하였는데, ‘대부분 그렇다’거나 ‘항상 그렇다’인 경우 지지를 

받는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직장 폭력은 지난 1개월 동안 언어

폭력, 원치 않은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

하였다면 폭력 경험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시

간의 질은 장시간 근로와 원할 때 휴식이 가능한지 여부로 평가

하였다. Eurofound (2017)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시간 근로는 

주 48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원할 때 휴식

을 ‘대부분’ 또는 ‘항상’할 수 있는 경우 근로시간의 질이 좋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정신건강으로는 수면문제, 심리적 안녕, 직무 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수면문제는 ‘잠들기가 어려움’, ‘자는 동안 반복적

으로 깨어남’, ‘기진맥진함 또는 극도의 피곤을 느끼며 깨어남’ 

등 세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Eurofound (2017)의 기준을 

참고하여, 어느 하나의 문항이라도 ‘한 주에 여러번’ 또는 ‘매

일’느낀다면 수면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3이었다. 심리적 안녕을 측

정하기 위해 즐거움, 차분함, 활기, 상쾌, 일상생활의 흥미 등 5

개 문항, 6점 척도(0: 그런 적 없다 ~ 5점: 항상 그랬다)로 이루어

진 WHO-5 well-being index를 활용하였다. 점수가 13점 이하

인 경우 ‘불건강’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WHO Collaborating 

Center for Mental Health, 1998).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2였다. 마지막으로 업무의 ‘대부분’ 또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4. 자료분석

근로환경조사는 확률비례 층화집락추출법을 이용하여 수

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모집단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표

준화가중치를 적용한 복합표본분석을 실시하였다. 금융사무

원의 심리사회적 작업환경과 정신건강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목적 1)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금융사무원의 심리사회

적 작업환경에 따른 정신건강 비교는(목적 2) x2 test를 실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사무원의 정신건강에 영향 미치는 심리

사회적 작업환경을 분석하기 위해(목적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심리사회적 작업환경과 정신건강

수준

연구대상자 중 남성이 70.6%, 40대가 34.7%, 대졸 이상이 

89.8%였다. 월 평균 임금은 300만 원대가 29.1%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95.1%가 정규직이었다. 대상자의 52.2%가 대규모 사

업장(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에 종사하고 있었다(Table 1).

연구대상자가 처한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을 살펴보면, 엄격

한 마감시간을 맞춰 일하는 경우가 32.2%, 업무가 복잡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7.2%였다. 감정을 숨기며 일하는 경우는 50.9%, 

화난 고객을 상대하는 연구대상자는 31.1%였다. 작업개선 과

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40.1%,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

는 경우는 43.9%였다.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연구

대상자는 65.1%, 업무가 공평하게 배분된다고 한 경우는 62.1%

였다. 동료의 지지를 받는 연구대상자는 68.1%, 상사의 지지를 

받는 경우는 62.0%였다. 지난 1개월 동안 언어폭력, 원치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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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

Gender Male
Female

70.6
29.4

Age (year) 20~29
30~39
40~49
50~59
≥60

13.9
32.0
34.7
16.6
 2.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5.1
 5.1
89.8

Monthly wage
(10,000 won)

＜200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

 5.3
19.9
29.1
18.8
15.1
11.8

Employment type Permanent
Temporary

95.1
 4.9

Company size
(number of workers)

＜5
5~49
50~299
≥300

 1.9
32.0
14.0
52.1

†Weighted percent.

Table 2. Psychosocial Working Environment and Mental Health 
of the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of 
yes

Demands at 
work

Tight deadlines 
Complex tasks
Hiding feelings at work 
Handling angry clients

32.2
67.2
50.9
31.1

Work 
organization

Participation in work improvement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Fair treatment
Fair distribution of work

40.1
43.9
65.1
62.1

Interpersonal 
relations

Colleagues' support
Managers' support

68.1
62.0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of workplace violence  6.3

Working 
hour quality

Long working hours
(≥48 hours/week)

Free rest while working

16.6

36.5

Mental health Sleep problem
Poor psychological well-being
Job stress

 6.1
28.2
39.6

†Weighted percent.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연구대

상자는 6.3%였다. 주 48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

는 16.6%, 원하는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

는 36.5%였다.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을 살펴보면, 수면문제를 가지고 있

는 금융사무원은 6.1%, 심리적 불건강 유병률은 28.2%, 직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는 39.6%였다(Table 2). 

2.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에 따른 정신건강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에 따라 수면문제를 비교한 결과, 작업

개선과정에 참여한 근로자(10.6%)는 그렇지 않는 근로자(3.1%)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면문제 경험률이 더 높았다

(p=.031). 또한 원하는 시간에 쉴 수 있는 근로자(12.3%)는 그

렇지 않는 근로자(2.5%)에 비해 수면문제 경험률이 더 높았다

(p=.005).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에 따른 심리적 안녕을 살펴보면, 업무

의 공평한 배분을 받는 근로자(20.4%)에 비해 그렇지 못한 근

로자(40.8%)의 심리적 불건강 비율이 더 높았다(p=.004). 동료

와 상사의 지지를 받는 그룹(각각 23.0%, 22.5%)에 비해 그렇

지 못한 그룹(각각 39.2%, 37.5%)은 심리적 불건강 비율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p<.05). 마지막으로 장시간 근

로하는 경우(49.7%)는 그렇지 않은 경우(23.9%)에 비해 심리

적 불건강 비율이 더 높았다(p=.003).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를 비교하면, 감

정 숨김을 하는 경우(51.8%)는 그렇지 않은 경우(26.9%)에 비

해 직무 스트레스 경험률이 더 높았다(p=.001). 작업개선에 참

여(50.5%)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53.1%)하는 그룹은 참여하

지 않는 그룹(각각 32.3%, 29.0%)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 경험

률이 더 높았다(p<.05). 마지막으로 원하는 시간에 휴식을 취

할 수 있는 근로자(49.5%)는 그렇지 못한 근로자(33.9%)에 비

해 직무 스트레스 호소율이 더 높았다(p=.035)(Table 3). 

3.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행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수면문제는 엄격한 마감시간과 직장폭력 경험에 유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

춰 일하는 경우와 직장 내 폭력을 경험한 경우 수면문제를 경험

할 위험이 각각 7.61배, 15.91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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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ntal Health according to Psychosocial Working Environment of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Sleep 

problem
Psychological well 

being
Job 

stress

%†of yes p %†of yes p %†of yes p

Demand at work Tight deadlines Yes
No

10.8
3.8

.067 24.0
30.1

.421 46.9
36.2

.166

Complex tasks Yes
No

6.1
6.1

.998 30.2
23.9

.372 42.3
34.1

.288

 Hiding feelings at work Yes
No

6.7
5.5

.742 24.7
31.7

.301 51.8
26.9

.001

Handling angry clients Yes
No

4.2
7.0

.458 30.0
27.3

.717 37.4
40.6

.684

Work 
organization

Participation in work 
improvement

Yes
No

10.6
3.1

.031 26.6
29.2

.701 50.5
32.3

.013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Yes
No

9.1
3.7

.109 23.6
31.7

.251 53.1
29.0

.001

Fair treatment Yes
No

7.0
4.3

.427 24.8
34.4

.167 41.6
35.9

.447

Fair distribution of work Yes
No

4.4
8.9

.209 20.4
40.8

.004 37.9
42.3

.553

Interpersonal 
relations

Colleagues' support Yes
No

6.2
5.8

.906 23.0
39.2

.025 40.1
38.6

.848

Managers' support Yes
No

6.4
5.7

.849 22.5
37.5

.030 37.0
43.9

.341

Work place 
violence

Experience of workplace 
violence

Yes
No

15.6
5.4

.172 45.0
27.0

174 66.6
37.8

.054

Working hour 
quality

Long working hours Yes
No

13.2
4.7

.084 49.7
23.9

.003 54.4
36.7

.061

Free rest while working Yes
No

12.3
2.5

.005 25.6
29.6

.567 49.5
33.9

.035

†Weighted percent.

심리적 안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장시간 근로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대상자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심리적 

불건강 오즈비가 3.42배였다.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감정 숨김과 

상사의 지지였다. 감정을 숨기며 일하는 근로자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할 위험이 3.78배 높고, 상사

의 지지를 받는 대상자에 비해 그렇지 않는 대상자는 직무 스트

레스를 경험할 위험이 2.61배 높았다. 

논 의

본 연구는 금융사무원이 처해있는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을 

조사하고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5차 근로환

경조사 원자료 중 금융사무원의 자료만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

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수면문제 경험률은 6.1%, 심리적 불건강 

유병률은 28.2%, 직무 스트레스 호소율은 39.6%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유럽 노동인구의 수면문제 경험률 12~ 

17%(Eurofound, 2017), 우리나라 대인서비스 종사자의 심리

적 불건강 유병률 41.4%(Lee, 2016)와 비교하면 금융사무원의 

정신건강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호소율이 30.3%라고 보고한 Jung, Kim과 Lee (2017)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금융사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경험률은 높은 

수준에 있다. 남성은 여성보다 수면문제가 적고 심리적 안녕수

준이 좋은데(Eurofound, 2017), 본 연구대상자의 남성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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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Psychosocial Working Environment on the Mental Health

Variables Categories
Sleep problem

Poor psychological 
well-being

Job stress

AOR (95% CI) AOR (95% CI) AOR (95% CI)

Demands at work Tight deadlines (ref.=no)
 Complex tasks (ref.=no)
 Hiding feelings at work (ref.=no)
 Handling angry clients (ref.=no)

 7.61 (1.48~39.03)
0.40 (0.08~2.06)
0.76 (0.21~2.76)
0.21 (0.03~1.44)

0.85 (0.36~2.01)
1.48 (0.62~3.51)
0.61 (0.29~1.27)
1.27 (0.56~2.87)

1.35 (0.64~2.86)
0.74 (0.36~1.55)
3.78 (1.93~7.40)
0.48 (0.22~1.05)

Work organization  Participation in work improvement (ref.=ye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ref.=yes)
 Fair treatment (ref.=yes)
 Fair distribution of work (ref.=yes)

0.30 (0.06~1.59)
1.16 (0.33~4.06)
1.18 (0.20~6.93)

 2.98 (0.49~18.19)

0.89 (0.39~2.06)
1.50 (0.65~3.44)
1.07 (0.48~2.39)
1.96 (0.88~4.37)

0.37 (0.15~0.94)
0.27 (0.12~0.60)
0.93 (0.41~2.08)
1.13 (0.55~2.34)

Supportive social 
environment

 Colleagues' support (ref.=yes)
 Managers' support (ref.=yes)

 3.08 (0.70~13.50)
0.52 (0.16~1.66)

1.42 (0.49~4.15)
1.73 (0.69~4.35)

1.02 (0.42~2.53)
2.61 (1.08~6.32)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of workplace violence (ref.=no) 15.91 (2.20~115.16) 1.70 (0.48~6.01) 4.26 (0.88~20.69)

Working hour 
quality

 Long working hours (ref.=no)
 Free rest while working (ref.=yes)

 2.91 (0.53~16.05)
0.11 (0.01~1.34)

3.42 (1.49~7.84)
0.96 (0.39~2.38)

2.21 (0.96~5.08)
1.70 (0.69~4.22)

Note. With adjustment for gender and age.
ref.=reference; AOR=Adjusted 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70.6%로 앞서 비교한 Eurofound (2017)와 Lee (2016) 연구의 

남성 비율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수준이 양호하

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업 종사자의 

남성 비율이 52.4%(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1)인 것을 감안하면 본 연구대상자는 남성이 과다 표집 되

어 우리나라 금융사무원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금융사무원의 정신건강 수준이 타 직종 근로자에 비해 양호하

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연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은 다른 직종 근로자들

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업무요구 측면을 살펴보면, 본 연구대상자의 엄격한 마

감시간 경험률(32.2%)은 다른 직종 근로자(6.8%)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Park et al., 2017). 복잡한 업무 수행률도 67.2%로 

유럽 노동인구의 복잡한 업무수행 경험률(63.0%)보다 높았다

(Eurofound, 2017). 업무에서 감정을 숨기며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50.9%)이 우리나라 대인서비스 근로자의 감정 숨김 비율

(30.9%)보다 높았고(Lee, 2016), 화난 고객을 상대하는 비율

(31.1%) 또한 유럽 노동인구의 경험률(16.0%)에 비해 높았다

(Eurofound, 2017). 작업개선과정의 참여율(40.1%)과 의사

결정과정의 참여율(43.9%)은 유럽 노동인구의 참여율(각각 

49.0%, 47.0%)에 비해 낮았고, 동료의 지지율(68.1% vs 71.0%) 

또한 낮았다(Eurofound, 2017). 그러나 상사의 지지율(62.0%)

은 유럽 노동인구의 지지율(58.0%)보다 높았다(Eurofound, 

2017). 지난 한 달간의 직장폭력 경험률(6.3%)은 기존 연구에

서 보고한 근로자 폭력 경험률(7.0%)에 비해 낮았고(Choi, Yi 

& Kim, 2018) 주 48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비율(16.6%) 또한 

중공업 남성근로자의 비율(20.8%)에 비해 낮았다(Kim, 2015). 

마지막으로 근무 중 원하는 시간에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비율

(36.5%)은 기존 연구에서 보고한 비율(30.5%)에 비해 높았다

(Park et al., 2017). 요약하자면, 연구대상 금융사무원은 다른 

연구에서 보고한 근로자들에 비해 업무요구와 작업조직 측면

에서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있지만, 직장폭력 경험은 적고 근

로시간의 질은 좋은 편이었다. 

본 연구결과, 금융사무원의 정신건강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작업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금융사무원의 

수면문제 경험은 엄격한 마감시간, 직장폭력과 유의한 관련성

을 나타내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작업 시 엄격한 마감시간에 쫓

기는 경우가 많을수록 직업성 손상 비율과 위험도가 높아졌고

(Park et al., 2015) 직장폭력에의 노출이 주관적인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n et al., 2017). 

엄격한 업무마감이나 직장폭력은 근로자의 심리적 스트레스

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직업적 손상과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것

으로 추측된다.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안녕수준은 장시간 근로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시간 근로와 건강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는 장시간 근로가 각종 원인에 의한 사망률, 순환기질

환, 당뇨병, 대사증후군, 우울상태, 불안, 심리장애, 수면, 인지

기능 및 건강행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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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annai & Tamakoshi, 2014). 또한 장시간 근로는 일과 사

생활의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Eurofound, 2017) 근로

자의 심리적 안녕수준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감정 숨김과 상사의 지

지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인서비스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한 Lee (2016)의 연구에서 근로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도록 요구하는 것이 심리적 안녕을 악화시킬 수 있

다고 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면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도 있다(Bono, Foldes, Vinson & Muros, 

2007). 즉, 직장에서 감정을 숨겨야 하는 근로자들은 그러한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해 감정적 노력을 할 것이고, 능력을 넘어서는 

요구는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상사의 지지

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Lee와 Park (2016)은 상사와의 우호적 상호관계는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몰입도를 높여 심리적 편안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 중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단변량 분석에서 작

업개선과정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원하는 시간에 쉴 수 

있는 근로자가 수면문제와 직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

는 것이다. 근로자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직위가 높거나 업무에 대한 책임수준이 높음을 반영한다. 관리

자나 업무책임이 높은 직책에 있는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것은 기존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고(Choi & 

Park, 2012), 업무의 재량권을 많이 가진 경우 잠들기가 어렵고 

밤에 반복적으로 깨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European, 

2017).

본 연구는 체계적 표출을 통해 자료수집된 국가통계의 원자

료를 활용하였으나 연구대상자가 금융사무원을 대표하는 표

본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

이 있다. 실제 우리나라 금융업 종사자와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차이가 있었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1).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전체 금융사무원을 대상으로 해

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미흡했던 금융사무원의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사무원의 정

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직업적 요인들을 중재해야 하

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를 통해 금융사무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직무 스트레

스 호소율이 높고, 엄격한 업무마감, 복잡한 업무수행, 감정 숨

김, 화난 고객 상대와 같은 업무요구가 높은 작업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사무원의 정신건강은 엄격

한 마감시간, 직장폭력, 장시간 노동, 감정 숨김, 상사의 지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융업의 

사업주, 근로자, 건강관리자가 성과중심의 경쟁적인 조직문화 

개선,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업무의 공정

한 배분과 인력충원을 통한 장시간 근로 예방, 악성민원과 고객

응대로 인한 근로자 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회사 내 프로그램과 

매뉴얼 마련 등을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는 

정책수립가, 연구자, 사업기획자, 실무자 등이 금융업 종사자

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기획, 수행, 평가할 때 유용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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